
 

한국전쟁과 수원, 

그 숨가빴던 열흘의 의미

절망의 사흘, 서울의 함락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옹진반도를 

시작으로 38도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 

이틀 후인 6월 27일 오전 중앙방송이 정부의 수

원 이동을 보도하자 서울 시민들은 절망과 공포에 

휩싸였다. 당황한 공보처장이 “국회는 서울을 사

수한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거리에는 이

미 피란민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고 불과 세 시간 

뒤 모든 열차 운행이 끊겼다.

6월 27일 새벽 이승만 대통령은 남행열차에 올

랐고, 정부와 국회는 수원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육군총참모장의 지시로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었다. 북한군 전차는 아직 

한강에 이르지도 않은 상태였다. 다리를 건너던 

피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되었고, 한강 이

남에 있던 국군 주력 5개 사단의 퇴로마저 끊겼

다. 서울에 남은 100만 시민은 그렇게 90일간의 

북한군 치하를 맞이하게 된다. 6월 28일 개전 사

흘 만에 서울은 함락되었다.

서둔동, 전쟁의 임시 심장부가 되다

서울이 무너지자 모든 시선은 수원으로 향했다. 

REDS AT SEOUL GATES!'라는 헤드라인으로 6·25전쟁 발발을 

알리는 1950년 6월 26일자 SAN FRANCISCO THE CALL 
BULLETIN(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한강선 방어를 지휘할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급히 

편성되었지만 정작 병력이 없었다. 한강을 건너온 

06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수원 이야기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로 사용되었던 서둔동 중앙농업기술원(수원

박물관 제공)

1950년 6월 28일 서울에서 철수해 수원지구로 집결 중인 국군(임인식 

소장)

패잔병들을 삼삼오오 재편성해 간신히 방어선을 

구축한 것이 6월 29일이었다.

이보다 앞선 6월 27일 워싱턴의 결단이 수원으

로 이어졌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블레어하우스에

서 열린 미국 안보회의는 조사팀 파견과 군사 지

원을 결정했고,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즉시 처치 

중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한국에 보냈다. 장

교 13명과 사병 2명으로 구성된 이 조사단은 그

날 저녁 서둔동의 중앙농업기술원(농촌진흥청 중

부작물부 자리)에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를 설

치했다. 다음 날에는 서울에서 철수한 육군본부와 

주한미군사고문단까지 합류하면서, 일본식 건물 

몇 채가 한·미 양군의 임시 지휘본부로 탈바꿈했

다.

맥아더, 수원 하늘을 통해 한강을 보다

6월 29일 오전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맥아더 

장군이 한국 땅을 밟았다. 전용기 ‘바탄’은 무스탕 

전투기 4대의 엄호를 받으며 비행했지만, 도중 북

한군 야크기의 추격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바

탄기는 무사히 수원비행장에 내렸고, 대전에서 날

1950년 6월 29일 수원비행장에 도착한 이승만 대통령과 처치 준장(국

사편찬위원회 제공)

1950년 6월 29일 수원비행장에 도착한 맥아더 총사령관(국사편찬위

원회 제공)



아온 이승만 대통령과 무초 주한미대사가 그를 맞

이했다.

세 사람은 곧장 서둔동 지휘소로 이동해 브리핑

을 받았다. 채병덕 총참모장은 “200만 장정을 징

집해 침략을 격퇴하겠다”고 답했다. 브리핑이 끝

난 뒤 맥아더는 낡은 포드 승용차에 올라 영등포 

한강변으로 향했다. 동양맥주 공장이 있던 언덕에 

선 그는 20여 분간 말없이 전장을 바라보았다. 연

기가 피어오르는 서울 시가지, 핏빛으로 물든 한

강, 그리고 지친 다리를 끌며 후퇴하는 국군의 행

렬.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미 지상군 투입만이 한

국을 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인천상륙

작전을 포함한 전쟁의 반전 구상이 이날부터 싹트

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일본으로 돌아간 맥아더는 이튿날 미 

합동참모본부에 “지상군 없이는 결정적 지원이 될 

수 없다.”며 2개 사단 파견을 건의했다. 수원 상

공에서의 짧은 시찰이 미국의 본격적인 참전을 앞

당긴 순간이었다.

오인 보고와 철수, 그리고 장안문

전쟁은 수원에 또 한 번의 시련을 안겼다. 6월 

30일 오후 수원 상공을 정찰하던 미군기가 국군 

병력을 적군으로 오인해 "적의 종대가 수원으로 

접근 중"이라는 잘못된 보고를 올렸다. 이 한 번의 

오류로 전방지휘소와 군사고문단, 대사관 인력이 

통신장비를 파괴한 채 황급히 대전으로 철수해야 

했다.

같은 시각 북한군은 나룻배와 수영으로 한강을 

도하해 영등포까지 진출했고, 7월 3일 국군은 결

국 한강방어선을 포기했다. 안양 일대에 세 겹의 

저지선이 차려졌지만 북한군 전차는 하루 만에 이

를 모두 돌파했다. 7월 4일 육군본부는 수원에서 

평택으로 철수를 결정했다.

잔류부대는 장안문에 진지를 구축했고, 도로 차

단을 위해 성문을 폭파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졌다. 

1950년 9월 파괴된 장안문

그러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수도사단장 이종찬 대

령이 이를 목격하고 만류했다. 

“이 북문을 파괴한다고 전술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귀중한 민족의 사적을 인멸케 하는 결과가 될 것이

니, 후일 민족의 지탄을 어찌 받을 것인가.” 

그의 한마디로 폭파 명령은 거두어졌다. 하지만 

장안문은 9월 미군기의 폭격으로 반파되는 비운을 

맞게 된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끝

내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다.

1950년 7월 1일 무개화차에 탑승한 군인과 경찰들(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사진 뒷면에는 ‘전방으로 향하는 국군’이라고 적혀 있다.



닷새의 시간이 만든 역전의 발판

7월 4일 오후 북한군 제4사단이 수원을 점령했

다. 영등포에서 수원까지 40㎞를 단 하루 만에 내

준 후퇴였다. 그러나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국군과 북한군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던 닷

새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한강교 폭파로 흩어졌

던 부대들은 이 시간 동안 수습되고 재편성되어 

지연전을 펼칠 수 있었고, 미군은 증원할 시간을 

벌었다.

전쟁 초반 열흘, 서둔동의 지휘소와 수원비행장, 

그리고 장안문을 지나간 결정들은 단순한 후퇴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후 전개될 전쟁 전체

의 흐름을 바꾼, 수원이 써낸 또 하나의 역사였다.

글 ․ 홍현영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원

1950년 7월 4일 북한군에게 수원이 점령되었음을 알려 주는 지도


